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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의목 은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논리 ,법 근거 지 까지다양한측면에서논의된분 건립(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황에 보다 합한 분 건립을 해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립 앙도서 분 을 “

다른 규모 공공도서 ”과 동일시하거나 “지역균형”이라는 단순한 지역안배 차원의 논리에 기반하여 건립해서는 안

되며, 국가차원의 기록문화유산 보존 지식강국화를 달성하기 해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국가

체의도서 체제 발 을 한선도 역할을강화하는데 을맞추어야함을강조하 다.그지향 으로는 첫째,

국립 앙도서 정체성확립 기능의강화,둘째,국립 앙도서 의직 국민서비스강화,셋째,국립 앙도서 의

지식격차 해소 기능 분담 특성화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logical and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new branch

librari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LK) and then to propose the strategic direction of planning

the branch(es) as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future delivery of NLK services. In this research, it is

emphasized that the branch(es) of the NLK should not be perceived as “another large public library,”

but rather be planned to help consolidate and expand the basic roles of the NLK and reinforce its identity

as a national library.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branch(es) should be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facilitate the services to the larger public, and some programs and activ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our societ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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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나라의 국립 앙도서 은 1945년 해방

후 ‘국립도서 ’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 60여년

에 걸쳐 법으로 명시된국가 표도서 의 책임

을 맡아오고 있다. 그동안 재의 ‘국립 앙도

서 ’ 건물로 이 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국가디지털도서 ’을 구축하면서 외연

확장은 물론 국민 도서 서비스를 한 산

화, 각종 서지도구의개발 표 화, 국민서

비스의 확장 등 내실을 기하기 한 노력을 기

울여 왔다. 그러나 국립 앙도서 의 발 이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 반에거친 선진화

로 상향된 국민의 정보요구와보폭을 맞추는데

으로 미흡하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

되어 왔다. 한 국립 앙도서 장서와 서비

스 이용 등의 혜택이 거의 으로 수도권에

집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도 지 되어 왔다.

그밖에도 재 국립 앙도서 은 IFLA(In-

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

ations and Institutions)에서 명시한 국가도서

의 기본기능 핵심인 “국가 기록유산의 포

장서”의 보존을 한 수장 공간의 한계치

도달이라는 실 문제에 임박해 있다. 2008

년 12월 완공된 ‘국가디지털도서 ’에 마련된

추가 서가공간을 고려하더라도향후 10년 내에

는 다시 재와 같은 수장 공간 문제가 반복하

여 두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 앙도서 은 2005년

ꡔ국립 앙도서 2010ꡕ에서 국가기록문화유산

의 과학 보존 리를 해 “국내 자료보존처

리센터 역할 수행 권역별 자료보존 건립”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06년에 개정된

‘도서 법’ 제18조 제2항은 “국립 앙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효율 인 업무처리

지역간 도서 의 균형발 을 하여 지역별․

분야별 분 을 둘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립

앙도서 분 의 설립가능성을 법 으로 확인

하 다.1) 아울러 국립 앙도서 은 2006년 3

월 ꡔ국립 앙도서 분 건립기본계획ꡕ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로 4개의 분 설립

․장기 기본계획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분

건립을 본격 으로 논의하기 시작하 다. 그

러나이과정에서 ‘도서 법’ 제22조제1항에따

른특별시․ 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

도”라 한다)의 지역 표도서 설립에 한법

정의에 한 해석과 주장이 혼재되는 문제

가 발생하 다. 왜냐하면 서로 연 성을 가지

지만 사실상 국가와 시․도라는 개별 주체가

각기 독립 으로 추진해야 할 국립 앙도서

분 과 지역 표도서 건립이 맞물려 논의되

면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구체 추진계획 수

립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 그동안 논의되

어 온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논리 , 법

근거 지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분 건립(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황에

보다 합한 합리 이며 미래지향 인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을 해 지향할 바를 제시

1) 1994년 ‘도서 독서진흥법’ 제15조 제2항에서도 국립 앙도서 은 업무 분장을 해 필요한 때 분 을 두도

록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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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 다.

1.2 연구의 내용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첫째, 국립 앙도서 의 역할

기능을법 설립근거와시 변화측면에

서 살펴보고, 둘째,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국

립 앙도서 분 건립 계획에 한 선행연구

들을통해 재까지분 추진에 련된이슈들

을분석하 다. 셋째, 이를바탕으로국립 앙도

서 분 건립의 반 방향을제안하 다. 이

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국립 앙도서 상

정체성확립과업무효율성향상을 해분 이

분담하여 수행할 업무 내역을 제시하 다.

이연구를 해서문헌 사례분석, 인터뷰의

방법을병행하 다. 먼 국립 앙도서 분 건

립과 련된각종연구보고서등문헌의분석, 주

요선진국국가 표도서 련논문 사례조

사에 집 하 다. 국내의 련연구보고서는 작

성된시 의상황과 재를비교하고, 특히원칙

과 실이라는두가지측면을고려하여분석하

다. 그과정에서필요시선행연구자들에 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 다.

2. 국립 앙도서 의 기능
법정 역할

우리나라 국립 앙도서 의기능 법정 역

할을 이 기 의 신인 일제하 조선총독부도서

에서부터 1945년해방을 거쳐최근에 이르기

까지 련법규, 규정, 운 방침 등을 심으로

개략 으로 정리하면2) 다음의 <표 1>, <표 2>

와 같다.

국립 앙도서 은 해방 이후 1963년 처음

도서 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된 도

서 련 법 상에서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상을 부여받았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행

‘도서 법’은 국립 앙도서 의주요 기능과 법

정 역할을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1) 도서 종합계획에 따른 련 시책

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수집․제공․보존

리, (3) 국가 서지 작성 표 화,( 4) 정보

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

직원의교육훈련등국내도서 에 한지도․

지원 력, (6) 외국도서 과의 교류

력, (7) 도서 발 을 한정책개발 조사․

연구, 이러한업무를수행하기 하여국립 앙

도서 에도서 연구소설치, (8) 그 밖에국가

표도서 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9)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의 설립․

운 .

국립 앙도서 은 상기한 법정 역할에 따른

주요 추진 사업을 <표 3>3)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립 앙도서

의 법 기능과 역할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사

업은 이 부터 도서 련법에 명시된 국가

표도서 으로서 가진 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2) 곽동철. 2004. 국립 앙도서 의 사명과 역할 수립에 한 고찰.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35(3): 205-227의 내

용에 최근 도서 법을 추가하여 재정리함.

3) 행 ‘도서 법’ ‘도서 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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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기능 법정 역할 비 고

총독

부도

서

사명

(1924)

운 지침

(1933)

(1) 특히 조선통치의 주요방침에 기 한 사상의 선도, 교육의 보 , 산업의 진흥에 한

신고(新古)도서를 모을 것

(2) 조선민족의 문헌을 수집할 것

(3) 의에 있어서의 조선연구에 한 화한양서(和漢洋書)를 수집할 것

(4) 선(全鮮)에 한 도서 보 , 발달을 도모하고 지도자가 될 것

사상선도기

+

공공도서

국립

도서

직제

(1949)

(1957)

[제1조]

도서 기록류를수집․보존하여, 공 의열람․참고에공하며, 아울러도서학에 한연구를

행한다

공공도서

국립

앙

도서

도서 법

(1963)

[공공도서 의 기능]

(1) 도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 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상의에 응하는 일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시회 기타 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하는 일

(3) 다른공공도서 는학교도서 이나특수도서 과 의하여도서 자료를상호교류하

는 일

(4) 도서 업무에 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국립 앙도서 의 기능]

(1) 국가에 한 문헌의 수집 보존

(2) 국내외서지의 작성 그 소개

(3) 도서 자료의 국제교류

(4) 도서 학에 한 조사, 연구

(5) 타 도서 에 하여 도서 업무에 한 지도 원조

공공도서

+

국립 앙도서

국립

앙

도서

도서 법

(1987,

면개정)

[국립 앙도서 의 업무]

(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 공 에의 이용

(2) 다른 도서 과의 정보자료의 유통

(3) 각종 서지의 작성 표 화와 국제표 자료번호제도의 운

(4) 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도서 정보 력망의 총

(5) 외국도서 과의 력 자료의 국제교류

(6) 다른 도서 에 한 업무 사회교육활동의 지도․지원

(7) 도서 운 에 한 조사․연구

(8) 사서직원의 연수

(9) 기타 국립 앙도서 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 강연회, 감상회, 시회, 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문화활동의 주최 는 장려

(2)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국회도서 과 상호 력한다.

국가 표도서

+

공공도서

+

(국회도서 )

*사회교육활동

국립

앙

도서

도서 진

흥법

(1991)

[국립 앙도서 의 업무]

(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 공 에의 이용

(2) 국내자료의 납본 리

(3) 다른 도서 과의 자료의 유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표 화와 국제표 자료번호제도의 운

(5) 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도서 력망의 통할

(6) 외국도서 과의 력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 에 한 업무․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지도․지원

(8) 도서 운 에 한 조사․연구

(9) 도서 직원에 한 연수

(10) 기타 국립 앙도서 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국회도서 과 력하여야 한다.

국가 표도서

+

(국회도서 )

*문화활동

평생교육

<표 1> 국립 앙도서 의 시기별 기능 법정 역할(192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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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능 법정 역할 비고

국립

앙

도서

도서

독서진흥

법(1994)

[국립 앙도서 의 업무]

(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공 에의 이용

(2) 국내자료의 제출 리

(3) 다른 도서 과의 자료의 유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표 화와 국제표 자료번호제도의 운

(5) 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도서 력망의 총

(6) 외국도서 과의 력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 문고의 업무․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지도․지원

(8) 독서의 생활화를 한 시책의 수립 실시

(9) 도서 에 한 조사․연구

(10) 도서 문고의 직원에 한 연수

(11) 기타 국립 앙도서 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국회도서 과 력하여야 한다.

국가 표도서

+

문고

+

(국회도서 )

*문화활동

평생교육

*독서진흥

국립

앙

도서

도서 법

(2006)

[국립 앙도서 의 업무]

(1) 종합계획에 따른 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 리

(3) 국가 서지 작성 표 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 에 한 지도․지원 력

(6) 외국도서 과의 교류 력

(7) 도서 발 을 한 정책 개발 조사․연구

- 업무수행을 하여 국립 앙도서 에 도서 연구소를 둔다.

(8) 그 밖에 국가 표도서 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9)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의 설립․운

[기타]

(1)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국회도서 과 력하여야 한다.

국가 표도서

+

(국회도서 )

*도서 연구소

(도서 발 정책개

발조사연구)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지식정보

격차 해소)

<표 2> 국립 앙도서 의 시기별 기능 법정 역할(1994-2006)

법 기능 역할 주요 추진 사업

(1) 도서 종합계획에 따른 련 시책의 시행 - 도서 정보정책 원회 수립 계획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 리

- 납본제도의 운
-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등
- 보존서고의 운
- 참고․정보 사
- 국내 자료교환 지원

(3) 국가 서지 작성 표 화

- 국가서지 편찬

- 문헌정보처리 표 화 도구 개발
- KORMARC 개발 유지․발
- 학술논 종합색인의 작성 발간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도서 정보망 구축
- 디지털도서 사업
-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표 3> 국립 앙도서 의 법 기능과 역할 주요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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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립 앙도서 은 행 ‘도서 법’ 직 까

지는 직 는 간 으로국가차원의 도서 발

종합계획의 수립을 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도서 정보정책 원회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국립 앙도서 은 도서 발 련 기

획기능은 약화되었지만, 반면에 정책개발이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한 노력에 한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 앙도서 은 해방 이후 육십여 년동안

발 해 가며 몇 차례 도서 련 법규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기

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 환경을 확보

하는과정에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국립

앙도서 분 의 건립 한 그러한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하다고 하겠다.

3. 국립 앙도서 의 분 건립
추진 황 분석

3.1국립 앙도서 분 건립계획추진경과

지 까지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추진

경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6: ꡔ부산 발 2020과 략사업 구

상ꡕ에 “국립부산도서 ” 유치 명시

∙2005. 9: 부산시에서국립 앙도서 에부

산분 건립 요청

∙2005. 10: 문화부장 ‘부산국제 화제’ 방

문시 부산시장 건의

∙2005. 10: 국립 앙도서 장기 발 계

획 ꡔ국립 앙도서 2010ꡕ 수립

∙2006. 3: ꡔ국립 앙도서 분 건립 기본

(5) 도서 직원의교육훈련등국내도서 에 한지도․지원

력

- 사서직 공무원 직무교육
- 사서직 공무원 해외연수
- 사서자격증 발 ․ 리(한국도서 회 탁)

- 공공도서 력망 운
- 도서 문화학교 운
- 각종 문화 시회 개최

(6) 외국도서 과의 교류 력

- 자료의 국제교환
- 해외 한국학연구 지원
- 국제기구 회의 참여
- 도서 인 해외 상호교류

(7) 도서 발 을 한 정책 개발 조사․연구

- 도서 연구소 설치 운

- 도서 련 학술지․소식지 간행
- 학술세미나 개최
- 국 도서 산화 황 조사
- 문헌정보학 자료실 운

(8) 그 밖에국가 표도서 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기타 문화체육 부 내의 련부서와 력
-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의 설립․운
- 국회도서 과의 력

(9) 독서활동을 한 도서 의 지도․지원

- 독서활동 진 로그램 개발과 보

- 취약지역 주민 도서보 독서진흥
-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과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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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ꡕ

∙2006. 8: ꡔ행정도시내 종합도서 건립추

진 기본계획ꡕ 수립, 장 보고

∙2006. 12: ꡔ국립 앙도서 부산분 기

본구상 연구ꡕ

∙2007. 2: 행정도시내 종합도서 건립 등

문화시설 추진방향 수립

∙2007. 9: ꡔ국립 앙도서 분 구지

역 유치 련 타당성 [실 가능성] 검토보

고서ꡕ

∙2007. 12: ꡔ국립 앙도서 부산분 건립

사업 비타당성조사 보고서ꡕ

∙2008. 4: ꡔ국립 앙도서 부산분 설립

련 타당성 검토 연구ꡕ

∙2008. 5: ꡔ국립도서 분 건립과지역

표도서 연계방안 연구ꡕ

∙2008. 5: ꡔ행정도시 종합도서 건립 사업

비타당성조사 보고서ꡕ

∙2008. 6: ꡔ국립 주도서 기본구상연구ꡕ

3.2 국립 앙도서 분 건립 추진 내용의

상세 분석

여기에서는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방

향을 제안하기 한 출발 으로서 주요 선행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 다.

∙국립 앙도서 분 건립기본계획연구4)

2006년 3월 완료된 이 연구는 “서울 심의

집 형 국립도서 시스템을 집 -분산형으로

재편하기 한 논거를 도출”하고자 하 고, 이

를 바탕으로 국립분 건립을 한 장기 기

본계획을 제시하 다. 아울러 부산시와 문화

부가 2006년 최우선 사업계획으로 제안한 국

립 앙도서 부산분 건립의 타당성에 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당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

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부산분 건립의

타당성과 장기 발 계획으로 우선순 에 따

른 부산분 을 포함한 권역별 4 분 건립을

제안하 다. 한 국립 앙도서 지역분 설

립의당 성으로 “국립 앙도서 의부족한 수

장 공간문제 해결”과 “국립 앙도서 과 지방

자치단체의 수장 공간부족 상을 동시에 해소

할 수있는 실 방안”임을 제시하 다(윤희

윤 2006, 52-58). 즉, “자국출 물의 망라 수

집과 보존”이라는 국립도서 의 명제에 따른

수장 공간의 확장 요구와 더불어 “지식강국화

략, 국의 균형발 과 지방분권, 국가장서에

한 공평한 이용기회의 제공, 지역단 로 산

재하는공공 학도서 등의수장한계” 등

요인이 우리나라 국립 앙도서 지역분 설

립의 근거가 된다고 하 다.

그러나이 연구에서지역분 의조속한건립

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논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국립 앙도서 분 이 지역의 공공도

서 역할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이다.

를 들어, 이 연구는 부산분 이 시 히 건립되

어야 하는 가장 요한 이유를 2004년 말 재

부산 역시 산하의 지역주민을 한 공공도서

인 라가 일개 당 사 상 인구의 수,

4) 윤희윤. 2006.3. ꡔ국립 앙도서 분 건립 기본계획 연구ꡕ. 서울: 국립 앙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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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소장책수등 면에서 국평균보다훨

씬 열악하다는 을 들고 있다(윤희윤 2006,

100). 그러나 국립 앙도서 분 은 엄 히

말하여 특정지역 공공도서 의 서비스를 행

하는 기 이 아니다. 외국사례를 보아도 국립

도서 분 이 설립되어 그 지역정보서비스에

도 기여하는 것이지, 그 반 는 아니다. 국립

앙도서 과 마찬가지로 그 분 도물론 도서

시설과 장서를 공개함으로써 직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

방자치단체가 책임과 비 을 갖고 지역주민의

기본 정보 근 이용권한을 해 설립하

고 운 할 의무가 있는 공공도서 의 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국립 앙도서 분 이 그

역할 수행을 해 건립되는 것은 하지 않

다. 국립 앙도서 분 의 건립은 해당 지역

의 공공도서 수 과는 으로분리된 목

표와 정책 결정에 의하여추진되어야 한다는

에서 이 연구의 논리는 반박이 가능하다. 바

로 이 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비타당성 평가

를 한 기 자료 제공이라는연구목표에서 평

기가 의 을 흐려놓아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래하 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논리

는 뒤에서도 논하겠지만, 따라서 한국개발연구

원이 수행한 비타당성 평가(한국개발연구원

2007)에서 그 지역의 공공도서 이 국 수

에 비추어 볼 때 상 으로 낙후되지는 않았

기 때문에 부산분 의 건립이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짓는 오류의 원인을 제공하는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립 앙도서 분 이보존서고의 역

할을해야 하는가 하는 이다. 이 연구는부산

지역의 공공도서 들이 조만간 심각한 공간부

족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해 개별

도서 내지 역도서 의 서고공간을 확충하

거나 별도의 공공보존 을설립하는 방안을 생

각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

, 선진국형 국립도서 시스템의 구성, 국가

장서에 한 근격차의 해소, 지자체의 긴축

운 재원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면 부산

분 을건립하는것은 타당하다”고주장하 다

(윤희윤 2006, 101-102). 그러나 국립 앙도서

분 의 부 혹은 일부를 보존서고로 쓰기

해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은 재고

할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건물이든 부

혹은 상당부분을 보존서고로 사용하려고 한다

면, 아 처음부터 목 용 건물을 건립하는 것

이 경제 이기 때문이다.

자료 보존을 한 시설은 다른 나라의 공동

보존서고들처럼 창고형(warehouse) 건물, 고

도서가, 환경통제장치 등으로 설비하고, 자료

열람, 상호 차나 문헌제공서비스 등을 한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할애하며, 최소의 인

자원만 있으면 된다(곽동철 2006). 그럴 경우,

건물의 입지, 구조, 자료 리 검색시스템 등

도 그 용도에 맞추어 효율성 경제성을 달성

할수 있게선택하면된다. 물론국가도서 분

이 부족한 수장 공간의 확보를 하여 건립

된 를 외국의 경우에서도찾아볼 수있다. 하

지만 문제는 국립 앙도서 이 건립하고자 하

는 분 이 앙 에 한 보존서고 역할을 추

진하려는 것인지, 일본의 서 (關西館)처럼

장서를 분산보존함과 동시에 특화된 주제 문

의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 공간 부족 상 해결을 한 보존

서고의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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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들 모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앞서 지 한 입지 건축문제

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보다 상세한 논거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국립 앙도서 부산 분 설립 련

타당성 검토 연구5)

2008년 4월 완료된 이 연구는 국립 앙도서

체제를 재와 같은 서울 심의 집 형에

서 서울-행복도시( 부권)-부산(남부권)을 잇

는 3 형태, 즉 서울의 앙 , 세종시의 디지

털정책정보도서 (가칭), 부산시의 해양산업

정보도서 (가칭)의 분산-집 형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행복도시

에 국립도서 는 국립 앙도서 분 이 필

요하다는 당 성을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

존 ꡔ국립 앙도서 분 건립기본계획ꡕ 보고

서의 분 건립 장기 계획에 제시된 “국가균

형발 ”이라는 명제아래 지역, 구지역,

주지역, 부산지역의 4개 설립을 2개 으로

축소 집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분 의 역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양산업정보”에 한 장서주제의

집 을 제안하 고, 이는 도리어 부산분 건

립 당 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는 정권 교체 이 인 연구 수행 시 에서

“특화”라는 당시 정부기 의 구호를 반 했다

고 단되나, 국내에도 이미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과 같이 국가에서 지정한 주제 문정보

유통기 이 존재하고, 외국에서도 를 들어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가 지원하는 것처

럼 국립주제 문도서 은 련부처에서 지원

운 하고 있는 선례를 감안할 때, 문화체육

부 소속의 국립 앙도서 이 해양산업정

보와 같이 특정한 주제 분야 도서 으로 분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

었다. 엄 히말해서이주장은기존기 들과의

복사업이 되며 최근발표된 ꡔ도서 발 종합

계획ꡕ(도서 정보정책 원회 2008, 104-106)의

추진 략에도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이 연구는 국립 앙

도서 체제를 3 형태로 정비할 필요성을 크

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국립 앙도

서 의 기능 역할의 확장, 국립 앙도서

서비스 수혜의 불균형 해소, 국립 앙도서

자료수집의 취약성과 특성화 미비 개선, 장

기 국토발 정책 지원을 한 국립도서 체

계화 략 필요, 그리고 국립 앙도서 수장

공간 확보 기상황에 처하기 한 국가

장서 분산보존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이 연구

의 가장 큰 제한 은 “IV. 국립 앙도서 부

산분 특성화의 필요성과 타당성” 부분에서

국립 앙도서 분 을 가칭 ‘해양산업정보도

서 ’으로 특성화하고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가칭 ‘해양산업정보도서 ’의

특성화가 필요한 이유는먼 환경 요인으로

해양․항만물류․수산․조선 분야가 국가경

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고, 국가경제발

에 미치는 효과와 기여도가 높으며, 지

역집 도가 높다는 , 거 화와 클러스터화를

5) 부산발 연구원. 2008.4. ꡔ국립 앙도서 부산분 설립 련 타당성 검토 연구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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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발 잠

재력이 획기 으로 실 될 수 있다는 을 들

었다. 한 내부 요인으로는 련 분야의 학

술 산업정보에 한 수요도가 높은 데 비해

서 그에 걸맞는 정보서비스가공 되지못하고,

그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을 지 하 다(부산발 연구원 2008, 45). 특

히 학술연구 활동과 기술수 기반의 취약성을

지 하면서 “해양산업이 경제, 산업에서 차지

하는 비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련 연구 활

동과 기술 수 이 미흡한 것은 연구개발을 지

원하는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

다(부산발 연구원 2008, 54).

상기한 이 보고서에 언 된 문제 에 한

주장은 그 자체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에

한 해결책으로서 련분야에서생산되는 자료

를 국립 앙도서 이 우선 으로 수집하고 제

공해야하고, 그러기 해서부산분 이 설립되

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국가 으로 해양과학기술 발 을 한R&D에

투자하지 않는 것(부산발 연구원 2008, 46)은

근본 인 국가 발 략의 개선 차원에서

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토해양부, 지

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련부처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산업 부문의 연구개발 수

에서필요한국내외문헌 수집, 보존 제공

의 책임을 가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같

은기 의역할에서도일부해결 을찾아야한

다. 더욱이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연구능

력이다른나라에비하여낮다거나조선, 기자재

산업이선진국 비하여기술수 이상 으로

낮다는 문제(부산발 연구원 2008, 52-53) 등

이 국립 앙도서 분 이 해양부문으로 특성

화된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 것이아니다. 기

본 으로 국가 혹은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한 투자가필요함을 인식하지 못

하기 때문이지, 국립 앙도서 의 특성화가 해

결책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더구나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에서 추진

할 사항이며 국립 앙도서 이 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단된다.

한 이 연구에서 국 해양수산 련 연구

과제 부산소재 학들의 비 이 50%, 국립

수산과학원의 비 이 25%라고 하 다(부산발

연구원 2008, 36). 그처럼 방 한 양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학들의 학도서 이

나 국립수산과학원 도서 이 자체 으로 련

주제 문헌을 확보하기 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국립 앙도서 의 역할은

아니다. 더욱이 학이나 국책연구기 이 특정

한 주제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게 하려면, 자체 인 학도서

문도서 의 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더 나

아가서는 그 자원을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자

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외국사례

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지역 산업발 을 해 요구하는

자원의 형태와 수 ( 를 들어, 학술지, 특허,

연구보고서, 회색자료 등)은 일반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수 이 아니므로, 주로 연구목 을

가진 특정한 소수의 집단만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연구자층(교수, 연구원,

학원생 등)의 정보요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부산발 연구원 2008, 69)는 역설 으로 국립

앙도서 부산 분 의 건립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확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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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 Ulrich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기

간행물 출 량”(부산발 연구원 2008, 58)의

분석에서 “ 부분의 해당연구자들이외국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을 감안할 때, 국

립 앙도서 이 이들에게 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지 까지 부분의 연

구자들이 국립 앙도서 을 통해서 해외 연속

간행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의 NDSL, KERIS 소속기 도서

을 통해서 연속간행물을 보아왔다. 이 연구에

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국립 앙도서 이 지

부터 “고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할 문도서

”(부산발 연구원 2008, 62)이되기 해, 결

국 기존에 학술분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온

기 들을 능가하는 특화도서 으로서 부산 분

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립 앙도서

이 공공도서 을 표하는 기능만을주로 수행

하는 재로서는 그리 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같은 기 은 아직

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지 껏 과학기술분

야의 특허, 학술회의자료(proceedings) 같은

자료의 확보와 제공에 노력해 왔고, 기본 자

료는 상당 부분 보유하거나 자형태로 구독하

고 있다. 만약에, 부산 분 이 해양산업정보 특

화도서 으로 건립된다면 최소한의 기본 장서

를 확보하기 해 이 기 이 보유하거나 구독

하는자원도가져야 하고, 이는업무 는장서

의 복을 피할 수 없다.

∙국립 앙도서 부산 분 건립 사업:

2007년 비타당성 조사 보고서6)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이

연구는 지난 1999년 ‘ 산회계법시행령’을 개

정,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

업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연구개

발 사업 등을 상으로 비타당성조사를 시행

하도록 한 것에 따라, 국립 앙도서 부산분

설립의 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비타당성 조사란 기존 타당성조사가 사업추진

을 기정사실화 하여기술 검토와 비설계에

에 맞춘 것과는 달리 그 이 단계에서 재

정운용의 틀 속에서 사업의 정책 의의와 경

제성을 단하고 사업의효율 실 추진방

안을 제시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 비타

당성 평가보고서는 국립 앙도서 부산 분

설립은 부 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에는 체 으로

연구수행 주체가 평가 상인 도서 이라는 문

화시설이 국립박물 이나 국립극장 등의 기

과는목 , 성격 임무가 엄연히 다르다는

을 충분히 반 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가 상인 도서 의 특

성에 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 기 때문에,

분석방법을 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 을 지 할 볼 수 있다.

첫째,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은 ‘도서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표도서 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업무 효율을 향상시키

기 한 목 으로 추진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

6) 한국개발연구원. 2007.12. ꡔ국립 앙도서 부산분 건립사업: 2007년도 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ꡕ. 서울: 한국

개발연구원 공공투자 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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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단순히 “ 하나의 국립공공도서 ”을 설

립한다는 에서 기능을 분석하 다. 둘째,

이를 감안하여도 이 비타당성평가는 국가

표도서 으로서 국립도서 이 수행할 기능

공공문화교육 기반시설로서 도서 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을 충분히고려하지 않

았다. 즉, 으로 비용의 투입과 효과의 산출

이라는 경제 논리만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도

서 이 그 어떤 경제 “재화”와도 다른 성격

으로서 지역사회에 향을 미친다는사실을 간

과하고 있다.

먼 이 비타당성조사가도서 이라는 조

사 상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반 하지 않다

고여겨지는 로 다음을들수 있다. “제VII장.

정책 분석. 제2 지역균형발 . 1. 지역낙후

도”에서 “지역균형발 이라는 정책목표의 달

성을 해서는 재의 낙후정도에 한 객

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 다. 그러면서 건설

교통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한 업무지침’에서

개발 진지구 지정에 사용하는 8개 지표항목,

즉 인구(인구증가율: 87 ), 산업(제조업종사

자비율: 62 ), 지역기반시설(도로율: 9 ),

교통(승용차등록 수: 94 ), 보건․사회보장

(인구당 의사수: 14 , 노령화 지수: 46 ), 행

정․재정˙기타(재정자립도: 4 , 도시 토지

이용비율: 7 ) 등을 평가하 다. 그리고 결론

은 부산은 재정자립도, 도로포장률, 도시 토

지이용률 등이 17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순

로 보아 다른 지역보다 양호하며, “지역낙후

도로 통해본 지역균형발 측면에서본 사업의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 다(한국

개발연구원 2007, 199). 경제 정책 련 문가

가 아니면 이 연구의 경제 논리를 완 히 이

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식 수 에서 생각

할 때에도, 도서 하나를 세우는 것이 상기한

바와 같은 직 지역낙후도 평가지수의 개선

에조 도기여할수없음은명백히알수있다.

를 들어, 국립도서 분 을 특정지역에 세

우면 그 지역의 인구 비 승용차 등록 수가

획기 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구증

가율에변동을 래할수있는가? 인구당의사

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 도서 의 건립이

그 같은 지역경제 낙후도 평가지수의 어느 것

에도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복

잡한 수식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

실이다. 따라서 국립 앙도서 부산분 설립

평가에는 그런 낙후도 평가지수가 아닌 다른

기 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이 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기 을 용한

것은 근본 으로 부산 분 건립의 취지를 잘

못 반 한 것으로 단된다. 앞선 보고서들이

제시한 국립 앙도서 부산분 설립의 취지

는 국립 앙도서 본 과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 이 서울에 치하므로분 을 서울 이외

의 지역에 건립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 ”의 효과도 갖는다는 것이지, 국 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찾아 그 지역발 을 하

여 분 을 설립하는 것이 주목 은 아니었다.

국립도서 는 그분 , 아니어떤 형태의 도

서 을 처음부터 지역발 특히 지역경제발

을 하여 건립하 다는 는 없다. 도서 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 이 뒤따랐다

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

으나, 그것은 생된 효과이지 그 자체가 목

은 아니었다.

두 번째, 경제이론의 용이나 조사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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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 제V장의 “가.

편익 추정에서의 이슈”는 부산 분 건립의 편

익을 “조건부 가치평가 모형(CVM)”을 용

하 다. 이 방법을 택한 이유에 해서는 제V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많

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종종 논란이 되는 근

방법이기도 하다는 은 언 하지않았다.

보통 “조건부가치평가모형(혹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 방법에서는 응답자에게 자신들이

재 갖고 있지 않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한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혹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무엇을 포기하고 다른

상황을 받아들일 용의(Willingness to Accept.

WTA)에 하여 질문함으로써, 그들이 도서

과 같은 서비스의 간 가치를 어떻게 평

가하는가를 측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 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어떤것을 갖고 근

하는가에 따라서 “가치의 매우 상이한 측정치

(very different estimates of value)”를가져온

다고알려졌다는 이다. 그리고이방법의약

은 통 서베이 근방법으로부터 좋은 응답

을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2006, 37).

그러나 이 비타당성 평가연구는 화서베

이를 통해 “지불의사(WTP)”만을 갖고 국립

앙도서 부산분 의 편익을 추정하 다.

국이 British Library의 경제 향력 연구

(The British Library 2003)에서 CVM 방법을

사용하면서, 네 가지 요소 모두를 갖고 편익을

추정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물론 분 이 재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재 있는 시설인

British Library와같이다른요소들을묻기어려

울수있으나, “가상시장(hypothetical market)”

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 지불의사

외의 요소들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을 간

과하 다.

이 비타당성 연구는 한 사람들의지불의

사(WTP)를 측정하기 해 설문을 구성하면

서, 본문에서 스스로 인용하고 있는 미국의

NOAA 패 이 제안한 지침(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2006, 157-158)을 히 반

하지 않았다. 를 들어, “고려 인 로그램의

기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

하지 않았고, “ 상재화에 한 체재에 해

서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한 “응답자가 질

문을 제 로 이해하고 이성 으로 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리고설문의내용을 하게구성하지 않았다.

우선 설문의 맨 앞부분에 “도서 이용에 한

일반 황”을 조사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공

공도서 의 방문 이용여부에 하여 묻고

난 이후, 문2에서 국립도서 의 방문의사를 묻

고 있다. 이것은 응답자로 하여 국립 앙도

서 을 공공도서 과 동일혹은 유사한 존재로

간주하도록 선입견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것보다는 응답자가 국의 어느 곳에 살고

있든국립 앙도서 을 방문해본 이 있는지,

서비스를 원격으로라도 이용 본 이 있는지

묻고, 분 이 부산에 건립될 경우 이용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 을 것이다. 한 응답

자들에게 읽어주도록 되어 있는 설명 카드의

내용은 “상당한 재원”, “가구 당 총 소득세의

추가 인상이 필요”, “정보의 일부는 ...를 통

해서도 얻을수 있음”, “귀하 가구의 소득은 제

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

야한다는사실을고려” 하라는등응답을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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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이끌기에 충분한표 을 포함하고

있다.

한 이 연구가 본문 에 CVM 방법을 사

용한 이 연구들을 인용한 사례에 도서 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

는 데도 이번 평가와 동일한 방법을 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헌법재 소 도서 과 국립디

지털도서 건립 사업 외에는해외에서 이루어

진 수많은 도서 연구에 해 언 하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실제

로 도서 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갖는 “비시장

재”에 한 이 연구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

고, 그런만큼 연구 상에 한이해가결여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행정도시종합도서 건립사업 비타당

성 조사 보고서7)

2008년 5월 완료된 이연구는 2006년부터추

진된 국립 앙도서 의 행정복합도시 종합도

서 , 일명 ‘행복도시 분 ’ 건립사업의 비타

당성을 조사한 것이다. 이 ‘행복도시 분 ’은 행

정기능을 심으로 하는 복합도시를 건설하면

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

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그 핵심

기반시설로서 도시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포

함되었다. ‘행복도시 분 ’이 필요한 이유는 크

게 두 가지로 지 되고 있다. 첫째, 행정 심복

합도시 이 정지에 앙행정기 과 충청권

에 소재한 행정․연구기 의 행정 조사․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체제의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이 하는 앙부처 국책연구기

인력의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수

행하는 행정․문화․정보 심 도서 을 건립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균형발

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행복도시 분 ’은 행정복합도시라는 “목

용 신도시”를 계획함에 따라 지역기반시설의

하나로서 그 건립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고 볼수 있다. 충청남도 연기군을 심으로 조

성되는 행정복합도시는 지난 2007년 7월 착공

에 들어갔고 심 행정타운, 마을, 녹지 공간

등이 만들어질 정이다. 향후 행정복합도시로

49개 행정기 과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8개 연구기 지역의 공공기 등이

이 할 계획에 있다. 이 분 건립의 목 은 행

정도시 내 공공 앙행정기 의 정보 서비

스 지원 자료수집, 공동이용 등 지역도서

과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도서 자료의 공동

보존 이용 등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시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이 하는 앙행정기

공공기 직원의 정책개발 등 다양한 정

보요구에 응하기 한 것이라고 하 다. 그

러나 이것은 다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타 지역의 분 건립

에서도 동일하게 거론되었듯이, 국립도서 이

지역의 공공도서 에 기 되는 기능을 행하

거나 보완하려는 목 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

문이다. 특히 ‘도서 법’에서 명시하 고, 통

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도서 발

종합계획, 2009-2013’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지역 표도서 과 복되는 기능을 갖는 것은

7) 한국개발연구원. 2008.5. ꡔ행정도시 종합도서 건립사업 비 타당성 조사ꡕ.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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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다.

를 들어, 이 도서 의 기능으로 언 한 지

역도서 자료의 공동보존 이용과 같은 것

은 실제로는 지역 표도서 이 맡아야할 기능

이다. 국립 앙도서 행복도시 분 은 국가

표도서 의 한 구성요소로서 국가 체의 장서

개발, 국민 서비스 모든 도서 을 한

서비스를 계발하고 수행하는 측면에보다 주력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가 직 재정을지원

하고 국가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도서

과 시․군․ 역자치단체가 직 그 지역에

가장 합한 도서 발 계획을세우고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력으로 운 하는

지역 표도서 과 업무 체계, 재정, 책임 할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

립 앙도서 ‘행복도시 분 ’은 지역 내 공공

도서 들 그 상 에서 업무를 총 하게 될

지역 표도서 과 긴 히 력하되, 그 기능을

행하거나 담 혹은 분담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국립 앙도서

‘행복도시 분 ’의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결

론지으며, 이 도서 의 잠재 이용자는 행정

심 복합도시로 이 하는 공무원(10,374명.

2005년 정원기 ) 가족(41,496명 추정. 한

가족당 4인 기 ), 한 이도시로이 하는 연

구기 임․직원 가족과 충청권 소재 행

정․연구기 소속 직원 주민이 포함되며,

이 도서 이 정책정보 서비스로 특화할 경우

국에서 십만에 이르는 정부부처 공공기

공직자 등이 이용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국

립 앙도서 측은 2030년경에는 행정 심복

합도시의 추정인구 오십만 명과 부권( ,

충청남․북도) 정책정보 수혜자 십만 명, 주민

오백만 명이 행정도시종합도서 을 이용할 것

으로 상한다고 하 다. 즉 2030년경에는 이

도서 의 연간 이용자수는 국립 앙도서 연

간 이용자(2007년 기 ) 85만 명의 13.2%인

11만 2천명으로 상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

원 2008, 50). ‘행복도시 분 ’은 정부가 매우

구체 목 으로 계획하는 행정 심 복합도시

라는 “신도시”에 건립됨으로써 상기한 바와같

이 새로이 유입되는인구집단을 잠재 이용자

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도서

이 “공공도서 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을

제로 하여 충남지역공공도서 의 연평균 이

용자수를 산정하여 연간 이용자를 12만 명 정

도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립 앙도서 분 이 공공도서

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것은 합하지 않기 때

문이다. 만약 이러한 계산방식이라면 이 비

타당성 조사에서 포함한 충남지역 공공도서

이용자들을 한 공공도서 의 설립이나 기존

공공도서 의 지속 운 은 산낭비가 된다

는 결론을 쉽사리 유추할 수 있다.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국립 앙도서 은

앙 이건 분 이건 “ 하나의” 공공도서

이아니라그들과는역할과목표가구분되는국

가도서 이어야 한다는 은 앞에서도 반복

으로 지 한바있다. 물론 (對) 국민서비스

를제공하기는하지만, 그수 , 범 , 내용면에

서분명공공도서 과는구분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도서 들도 그 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를 들어, 국의 British Library도 모

든 자료를 망라해서 수집하고, 민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도서 에서 볼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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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는 소장하지 않는다. 공공도서 수

의 자료는 지역의 공공도서 이 수집하고, 거

기에서 직 이용하도록 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립 앙도서 ‘행복도시 분 ’이 행정복합도

시에 소재하면서 정책정보 서비스를 특화분야

로 한다면, 장서의 구성 한 그 을 반 해야

하고, 장서 서비스 수 과 범 역시 일반

용이기보다는 연구 혹은 문도서 수

에 근 해야 할 것이다.

국립 앙도서 ‘행복도시’ 분 의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이 비타

당성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건립의 목

이 공공도서 에 하는 것으로인식된다는 ,

국립 앙도서 한 그런 측면을강조하여 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은 매우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립 주도서 기본 구상 연구8)

2008년 6월 완료된이 기본구상 연구는 “국

가균형 발 차원에서 서남권의 추 기능

수행 도시인 주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

술 특성화도서 으로서” 국립 앙도서

주 분 , 즉 가칭 ‘국립 주도서 ’을 설립하고

자 하는 계획에 따라수행되었다. 이 계획은 환

경 고객, 학계와 문가, 공․사립도서

국외국립도서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변

화하고 있음을 지 하며, 국립 앙도서 이 이

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하여 국가 표도서

네트워크 허 로서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정 민 등 2008, 25). 이 연구는

이러한 계획 하의 주 분 건립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지리 특성으로 주시가 국토의 3각

거 (서울-부산- 주)에 치하며, 6 지역

거 (목포, 완도, 여수, 남원, 주, 부안)을 연

결하는 심축으로서의 향력을 가진다.

둘째, 기능 특성으로 주시가 한국

술․문화․인권의 심지로 부상하고 있으

며, 최근 주비엔날 , 임방울국악제 등 규

모 문화행사를 개회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 인

식되고, 민주․인권도시로서 인정되고 있다.

셋째, 연계 특성으로는부산, 행복, 구 등

에 분 이 설립되더라도 주와 연계성이 낮으

며, 타 지역에 국립 앙도서 분 이 설치되

어도 국토의 서남단에 치한 주의 치 때

문에 장서와 서비스의직 이용이 어려우므

로 독자 분 이 필요하다.

주분 의건립 타당성은 2004년부터 2023

년까지 추진될 ‘아시아 문화 심도시 조성계획’

의 미래지향성에 주목하여 검토할 수 있다.

재 주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 로

‘아시아 문화 심도시’의 발 이 차질 없이 이

루어진다면, 이 연구에서 문화 술 특화도서

으로서 규정한 호남권 분 건립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체 으로 몇 가지 제한 을 갖고

있다. 첫째, 국립 주도서 의 기능을 매우 미

시 인 것들로만 열거함으로써, 국립 앙도서

주 분 이 국가 표도서 의 한 요한

축으로서 국가장서개발 국민 서비스 제

공의 맥락에서 해야 할 역할에 해 큰 조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도서 의 기능으로

8) 정 민 등. 2008.6. ꡔ국립 주도서 기본구상연구ꡕ. 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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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과 보존기능, 시기능, 조사 연

구기능, 사회교육기능, 기타 기능 복합문화

단지의 기능이 요약되어 있다. 를 들어, 사회

교육기능은 ‘일반인을 상으로 한 문화․ 술

교육 로그램 모델 개발’ 하나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 도서 이 문화․ 술로 주제를 특화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국립 앙도서 의 호

남권 서비스 포인트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여타 주제 련 교육 로그램이나 서비스 역

시 제공될 수있음을감안해야한다. 다른기능

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두세 가지 정도 할 일

만을 시하 을 뿐, 국가 혹은 지역 차원

에서 요구되는 “큰그림”으로서의 기능을 제시

하지 못하 다.

둘째, 이 연구는 앞서분석한분 에 한다

른연구들과마찬가지로 주분 의목 이

재부족한공공도서 의수와장서의규모를보

완하려는 것임을 암시한다는 문제 을 가진다.

연구에서는주요서비스 상지인 라권( 주,

남, 북)이 국가 체 으로보았을때상

으로공공도서 의숫자가 부족하고, 장서 수

한 체의 14.6%만으로 상 으로 부족하

다는 을 지 하고있다(정 민 등 2008, 54).

어떤 지역의 국립 앙도서 분 도 지역 표

도서 의 역할을 행하거나, 공공도서 의 기

능을 보완하기 한 목 , 즉 안의 해결책으

로설립되어서는 안되므로, 주분 연구

한 같은 맥락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 분 건립

의 필요성은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기존 도서

의 미비함을 이유로 하기보다, 주가 아시

아 문화 심도시로서 발 하고자 하는 비 을

기반으로 한 미래 략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주 분 의 건

립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정 민

등 2008, 56)이라는 비 을 보다 극 으로

실천하는 데 핵심 인기반시설의 구축 개념으

로 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이연구의큰문제 가운데 하나는 국

립 주도서 의 인력과 조직을구성하는 데 있

어서 인력 외주화( 탁, 용역 리)의 방안을

‘효율 ’이라고 제시했다는 이다. 이 연구에

서는 도서 의 조직을 사업부문(zone) 개념의

내부 분 과 본부조직으로 구분하고, 각 사

업부문(zone)에서 디지털 자원을 개발하기

한 문 인력은 ‘디지털의 속성과 발 속도로

인해서’ 용역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 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최근 국내

도서 계에서 많은 도서 들이 ‘효율성’ 혹은

‘경제성’ 등을근거로하여, 업무의 일부나 부

를 외주로 맡기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 , 특히

지난 몇 년간 국립 앙도서 이 국가 표도서

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일부를 외주하고

리 기능만 수행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 등

에 한 면 한 분석없이, 인력외주화의 방안

을 거론한 것은 이 연구의 한 약 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 앙도서 이 국가 표도서 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있기 해서는 자체가 보유

한 인력의 문성을 꾸 히 계발하고, 국내의

모든 종 도서 에서 발생하는 각 분야의

문 요구에 해 응하고 그 분야의 발 에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인 자원으로 성장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국립 앙도서

의 분 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기능이

다. 다시 말하면 부산 분 이나 행복도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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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 이라도 국립 앙도서 의체제 안

에 편입된 도서 문직은 구든 국가 표도

서 사서들이 가져야 할 수 의 문성, 업무

수행능력, 리더쉽을 가질 것이 기 된다. 따

라서 ‘효율 ’ 혹은 ‘경제 ’이라는 미명 아래

업무를 외주에 맡김으로써 내부 인력이 해당

분야( 를 들어, 디지털 자원의 개발)에서

문성을 계발하지 못한다면, 본 에서 이미 발

생하고 있는 문제 을 국규모로 확 재생산

하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논란

국립 앙도서 분 건립에 련된 이 연

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이 분 건립의 타당성

자체가 도서 계 내․외부의 여러 이해당사자

들에게 그리 설득력 있게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 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이 있

다고 하겠다.

첫째, 국립 앙도서 이 국가 표도서 으

로서의 정체성 강화 그에 따른 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해 분 을 설립해야 한다는

을 자체 으로 확고히 천명하지 못하 고,

도서 외부의 계 기 들에게인식시키지 못

했다는 문제 이 있다.

둘째, 도서 계 외부에서는 기본 으로 도서

의 직 간 가치에 한 인식이 거

의 부재하고, 다른 나라 국가 표도서 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국가 표도

서 인 국립 앙도서 으로 하여 어떤 방법

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요구하고 기 해

야 할지에 한 인식도 매우 미비하다는 문제

이 있다.

사실상 국립 앙도서 분 건립에 하여

이러한 논란이 생겨난 근간에는 국립 앙도서

이 지 까지 국가 모든 도서 의 표가 아

니라 공공도서 만의 표역할을 해왔다는 문

제 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립 앙도서

분 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도나, 분 건립

의 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

원과 같은 련주체들이 국립 앙도서 분

을 하나의 규모 공공도서 정도로 인식

하고 근하는 것으로 보 다. 그 기 때문에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타당성을 심의하

는 측에서는 다른 공공도서 의 건립이라는

“ 복”을 우려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측에서는

국립도서 으로 하여 지역의 공공도서 혹

은 지역 표도서 의 역할을 행하게 하려는

기 를 갖는 것이다.

4.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방향 제안

이 연구는 지 까지 있었던 국립 앙도서

분 건립과 련된 논란 문제 을 고려할

때, 분 건립을 오히려 일반 공공도서 혹

은 지역 표도서 과는 분리된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對)국민 서

비스를 국으로 확산시키는기회로 삼을 필요

가 있다는 에 주목하 다. 따라서 먼 국립

앙도서 의 기본 역할을수행하는 데 있어

서 발생하는 제한 을 검토하고, 분 건립을

통해 이를 개선 혹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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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국립 앙도서 의법 업무 역할의

분석

우리나라 ‘도서 법’은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제3장. 국립 앙도서 ’에 한 조항

을 따로 두고, 그 아래 제18조(설치 등) 1항에

서 국립 앙도서 이 “국가를 표하는 도서

”임을 명문화하고, 제19조(업무) 1항에서 수

행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 앙

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행 법 상 그리고 업무성격 면에서 명시

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 을 갖고 있다:

첫째, ‘도서 법’ 제3장. 제18조(설치 등) 1

항에서 국립 앙도서 의 “ 표성”을 언 하

으나, 실질 으로 국립 앙도서 이 “국가의

모든 도서 ”을 표함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

도 할수 있다. 이 조항은 국립 앙도서 이 문

화 부( 행 문화 체육부) 장 에 속함

을 아울러 규정함으로써 공공도서 외에 문화

부에 소속되지 않거나 이 부처가 주 할

수 없는 다른 종의도서 들, 를 들어국회

도서 , 학도서 , 학교도서 , 문도서

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도서 등에

한 향력 혹은 구속력을 행사할 권한과 의무

두 가지 모두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 그 다

고 이들 간의 력 계를 규정한 조항도 없어

국립 앙도서 은 “한정된” 국가 표도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동법의 제19조에 명시된 제1호부터 제

7호까지의 국립 앙도서 의 업무가반드시 국

가 표도서 으로서 고유하게 수행하는 업무

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는

다른 도서 이 하는 역할과 복되고, 일부는

국립 앙도서 이 부분 으로만 수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 우선 국립 앙도서 은 제1호의

‘(도서 발 ) 종합계획’을 직 수립하는 것

이 아니라, ‘도서 법’의 ‘제2장. 도서 정책의

수립 추진체제’ 제12조(도서 정보정책 원

회의 설치)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통령 소

속하에 설치된 ‘도서 정보정책 원회’가 제14

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 발 종합계획’에 따른 련시책을 시행

집행하는 역할만을 한다.

제3호에서 규정한 “국가서지 작성 표

화”에서 언 한 ‘국가서지’를 국립 앙도서

만이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립 앙도

서 은 납본도서 으로서 “발행지, 제작지 등

자료가 만들어진 곳이 한국인 자료, 언어와

계없이 한국에서 발행된 자료, 모든 연령층의

자료”에 한 출 물목록인 � 한민국 국가서

지�를 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도서 도 역

시 ‘국가서지작성 배포’를 요한사업의하

나로 선언하고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한국

박사 석사학 논문 총목록�을 간행하고 있

으며, 학도서 , 공공도서 , 문도서 등

900여 도서 과 자정보교류 력을 수행하고

있다. 반드시 출 물 목록만을 ‘국가서지’라고

한정하지 않는다면, 국회도서 의 활동 한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제5호에서 규정한 “도서 직원의 교육

훈련 등국내 도서 에 한 지도․지원

력” 역시 주로공공도서 직원을 상으로 하

고있다. 를들어, 2008년국립 앙도서 ‘e-

사서연수’는 50여개의교육과정을 기본과정,

문과정, 기타과정으로나 어제공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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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운데 으로 학 문도서 사서를

상으로 하는 것은 ‘도서 공간구성’과 ‘도서

행정실무’ 등네과목뿐이다. 물론그가운데

각종도서 직원을 상으로 ‘멀티미디어활용’,

‘DDC 자료분류’, ‘주제 문사서심화(법학)’ 등

여러과목들이 개설되어있기는하지만, 실제로

학도서 사서의 문 교육과훈련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도 담당하고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국립 앙도서 의 교육․훈

련 기능은 상당부분공공도서 심으로 제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 앙도서 교육 로그램의 수혜자가

공공도서 에 치 됨은 2007년 통계(국립 앙

도서 2008, 147-149)를보면알수있다. 2007

년 모두 31개 과정에 36회 교육이 실시되었고,

학, 문도서 상 3개 과정 3회, 국립공공

도서 6개 과정 6회, 각종도서 (합반) 19개

과정 24회 기타 3개 과정 3회로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2007년 교육훈련 이수자 2,190명

가운데 사서직 공무원이 1,522명, 사서교사 115

명, 그리고 사립 학(교), 문특수도서 사

서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사서가 488명이다. 사

서직 공무원 가운데 공무원으로분류되는 국공

립 학의 사서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체 으로 공공도서 사서의 비 이클 것임이

명백하다.

셋째, 국립 앙도서 은주요한 업무를 수행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재 국립 앙도서 은 자료수집과 서지데이터

생산과 정리업무에 많은 비 을 두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 표도서 들과 마찬가

지로 국가서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요시한다

는 에서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 그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상이하다.

우선 국립 앙도서 은 국가서지센터로서

수행할가장 요한역할가운데하나인서지

코드의 작성을 외부기 에 탁하고, 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 기에는국립 앙

도서 이 외주로 작성한 목록 코드, 원문

목차정보 등을내부에서완 검수한다고 하

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검수과정마 외부의

감리기 에 탁하기 시작하 다.9) 이처럼 서

지 코드 생산을외부기 에 탁하는 것은 스

스로 국가서지센터로서의 상을 제한하는 것

이다. 미국의회도서 , 국의 British Library,

일본국회도서 등의 경우에는고 의 문 인

력으로 구성된목록 담부서에서 고품질의 서

지 코드를 생산하여, 국내․외 도서

유 업체, 그리고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

록하고있다. 이러한 을고려할때, 국립 앙

도서 은 국가서지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외주

의 리기능으로축소하는결과를피할수없을

것이다.

이처럼 핵심 인 업무를 외부기 에 탁하

는 것은 사실상사서직원들이 지속 실무수행

과 교육을 통한 서지 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한 선진국의

국가 표도서 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사서

9) 국립 앙도서 . 2008.6. “2008년도 도서 정보화DB 구축사업 감리 제안요청서.” 4. (1) 주요자료원문정보DB구축

내용: 일반원문자료 6,540책 2,891,200면(*면수기 ); 시각장애인용 원문자료 230책 105,800면(*면수기 ); (2)

국가자료목차정보DB구축: 38,000책 171,000,000byte(*byte 기 ); (3) 기사색인 록정보DB구축: 63,000건

96MB(*건수, 용량 모두 충족); (4) 국가자료 종합목록 DB구축: 600,000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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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으로, 그 문

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도서 계에서 련 표

의 제정 보 , 연구와 개발 등 역에서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 앙도

서 의 사서들은 문성을 계발하고 성장하는

신 리 업무에 치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분야에 한 문성 리더

쉽 발 을 기 하기 어렵다.

국립 앙도서 은 납본 업무 한 “납본

행 외주 용역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외부에

탁하고 있다(국립 앙도서 2008, 30). 재

국내 출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에

한 납본 행 수집 업무를 외주에 맡기고 있

으며, 국내출 도서와 비도서 자료는 자료기

획과 수집 에서, 연속간행물은 정책자료과 연

속간행물실에서 납본 행을 리하고 있다.

연속간행물은 한국잡지 회, 한국 문신문

회, 한출 회를 납본 행업체로 선정하여

납본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국립 앙도서 은

리 역할만을 담당한다.

넷째, 국내․외에서 국가를 표하는도서

의 역할 (對) 국민 홍보기능을 하게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도서 법’ 제19조(업

무) 6호는 “외국도서 과의 교류 력”을,

8호는 “그 밖에 국가 표도서 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 앙도서 이 이와

련된 분야의 업무를 극 으로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은 최근 다시 부각된 일본과의 독

도 유권 분쟁과 미국의회도서 이 독도에

한 LCSH 주제표목을 ‘Tok Island(Korea)’에

서 ‘Liancourt Rock’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사례10)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

은 2007년 12월에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이 주

제표목을 랑스어 명칭으로바꾸려고 하는 제

안을 공식화 하 다. 하지만, 그 당시 국립 앙

도서 은이를인지하지못해아무런 책도마

련하지않고있었다. 2008년 7월이러한 변경안

이 최종 으로결정되는시 에서 이를 인지한

캐나다거주의한인사서가문제를제기하고미

국의회도서 에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LCSH에

서 ‘Tok Island(Korea)’는 사라지게 되었을 것

이다. 이 같이 한국과 일본 혹은 국 사이에

분쟁이 되는 주제에 한 주제표목이 세계에

유통되고 유수한 도서 들에소장되는 해당 주

제 간행물의 양이나 시류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은 일찍이 지 된 바 있다

(윤정옥 2001). 국립 앙도서 이 국제도서

계의 발 과 변동을 시에 숙지하고, 모든 상

황에 하여 하고 권 있는 외 창구

역할을 꾸 히 수행하여왔더라면 그런 상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국립 앙도서 은 도서 뿐만 아니

라 국가 체에 련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

면 즉시 국민의 ‘알 권리’를 해 외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세계의 도서 에

서 사용하는 LCSH가 무엇인지, 그 안의 주제

표목 하나가 변동되면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에 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해 보

도 자료를 내거나도서 웹사이트에서라도 공

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기본 으로 국

립 앙도서 이 수행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

10) 조선일보. 2008.7.17. 목요일 “캐나다의 한국인 司書가 ‘독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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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같은노력을 기울이지못해, 이와 련된

정보를 정부나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 다.

그것 한 국립 앙도서 이 마땅히 해야 할

(對) 국민 서비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간추리자면 재 국립 앙도서 은 “국가를

표하는 도서 ”이라고는 하지만, 다음과 같

은 제한 을 갖고 있다. 첫째, 재까지는 “국

가 표공공도서 ”으로서의 역할이보다 두드

러지며, 모든 종을 선도하기 한 지원을 충

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진정한 국가

서지센터가 아니라, 외부기 에 탁한 서지

련 사업의 외주 리자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국내․외 도서 이

련된 사안에 해 국가를 표하여 공식/비

공식 외 교류 창구 역할을 충분히 담당

하지 못하고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도서 발

계획의 수립기 이 아니라 시행 집행기

이므로, 도서 체 발 을 한 장기 , 거시

비 을 독자 으로 제시하고추진하기 어려

운 실정에 있다.

4.2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방향

4.2.1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필요성

지 까지 논의된 국립 앙도서 분 건립

의필요성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볼수있다.

첫째는 국립 앙도서 이 국가장서의 수집과

보존을 해 필요한 서고공간의확보라는 측면

이고, 둘째는 국립 앙도서 주요 기능의 분

담 는 이 을 통한 국가 표도서 정체성

확립 기능 확장이라는 내실화 측면이다.

첫째, 국가장서의 수집과 보존을 해 필요

한 서고공간의 확보는 지 까지 추진되어 온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목표는 2005년 10월 발표된

국립 앙도서 장기 발 계획인 ꡔ국립 앙

도서 2010ꡕ에 천명한 ‘국내 자료보존처리센

터 역할 수행 권역별 자료 보존 건립’에

근거하여 추진된 것이다. 서고공간 확보의 필

요성은 국립 앙도서 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각

각 2002년 국립 앙도서 소장자료를 기 으

로 증가추이를 측했을 때 2020년에는 최소한

2천만권을수장할 수있는공간이필요하며이

는 재 서고공간의 2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야 한다는분석에 따른다(윤희윤 2006, 53). 이

러한 공간의 확보를 해 당시 참여정부가 추

진한 “국가균형발 ”이라는 취지에 따라 서울

의 국립 앙도서 본 과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 과는 분산될 수 있도록 부산에 건립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같은 국가장서의 수집

과 보존을 한 서고공간의 확보는 지 도 국

립 앙도서 분 건립 추진의 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여러 연구들이 그 필요성을

거듭해서 지 해 왔다.

둘째, 국가 표도서 정체성 확립 기능

확장은 국립 앙도서 이 분 을 통해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그 본연의 기능을 재확립하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재 국립 앙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법 , 구조 , 실질 기능면에서 보완이 필요

한 것으로 지 되어 왔다. 따라서 국립 앙도

서 분 은 지 까지 국립 앙도서 이

히 수행하기 어려웠거나미비한 주요 기능들을

분담 는 담하게함으로써 국립도서 의 정

체성 확립 기능을 확장하고, 직 인

(對) 국민 도서 서비스를 강화 확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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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격차 해소를 한 국립도서 기능을 분담

특성화하기 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4.2.2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지향

국립 앙도서 분 의 건립이 수장 공간의

확보라는 안의 해결과 더불어, 모든 종의

도서 과 국민을 상으로진정한 국가 표

도서 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 으로 정

해진 업무를 하게 수행할기반을 마련하기

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지향 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단

된다.

(1) 국립 앙도서 의 정체성 확립 기능

확장

첫째, 국립 앙도서 분 은 국가서지센터

의 역할 일부를 담함으로써 국립 앙도서

의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

여할 수 있다.

국립 앙도서 분 으로 이 하여 담하

게할수있는국가서지센터의기능은국가자료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국가자료 종

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 표도서 의 가장 요한 기능가운데 하

나이다. 즉, 국가서지센터로서 후 에 물려

속 가치를갖는국가장서를수집, 확보하고,

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이이용할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

한바와같이국립 앙도서 은이기능을외주

로 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어느 주요

한 국가도서 에서도 례가 없는 경우이다.

그동안 국립 앙도서 은 국가종합목록 데

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매년 최 가로 입찰하는

외부기 에 탁하고, 이를 수행하는 외부기

은 부분 임시계약직직원을 고용하여 서지

코드 생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11) 미국의회

도서 , 국국가도서 , 일본국회도서 등 다

른 나라의 국가 표도서 은 에서 고 수

의 목록 문사서가 단계별로업무를 직 수

행함으로써 서지 코드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

다. 한 이들이 지속 으로 목록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자신의 문성을 계속해서 계발하고,

서지업무의 실무 이론 발 에 기여하는 리

더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

국립 앙도서 도 여하한 이유에서든 소홀

하게 다루고 있는국가서지센터 기능의 일부를

회복하고, 문 인력으로 하여 직 수행하

게 하는 것이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책무이

다. 따라서 재의 국립 앙도서 체제와 인

력구조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서지센터

업무의 일부를 직할분 의설립과 함께 이 하

여, 분 에서 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 앙도서 분 은 사서교육․훈

련센터의 역할을 담함으로써재교육 연수

에 참여하는 사서들의편의성과 교육효과를 높

임으로써 사서 도서 업무의 체 수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서교육․훈

련센터 기능의 이 은사서들의 교육비용 측면

에서 유리하다. 재 국립 앙도서 이 수행하

11) 국립 앙도서 의 목록 외주를 담당하는 기 이 일당 4-5만원 지 의 임시직 인력을 구인하는 고문을 국의

문헌정보학과에 보내고 있다; 한 심경. 2008. 우리나라 목록 외주의 실과 문제 . ꡔ도서 문화ꡕ, 49(2):

58-66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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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서의 재교육 연수에 참가하기 해

국에서 오는 사서들이 국립 앙도서 의 한정

된 기숙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인근에 정한

비용 수 으로 일정기간 묵을 수 있는 숙박시

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분 이

사서교육․훈련센터의 역할을 담하면 국

의 사서들로 하여 보다 렴한 비용으로 교

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사서교육․훈련센터기능의 이 은 지방

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지역 문 인력 활

성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동안 국립 앙도서

은 내부의 문 인력을 갖고 교육을 실시하

기보다 국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나외부 인사

들을 빙하여 강의를 맡기는코디네이터의 역

할을 주로 담당하여 왔고, 그러한 기능은 국립

앙도서 분 에서도 아무런 차질없이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33개 학 가운데 서울에 10개 학이 소

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서 교육에 필요

한 많은 분야에서 지방에 소재한 학의 교수

들이강의를맡고 있으며, 우수한인력 풀이 활

동하고 있다. 더욱이 며칠을 묵어야 하는 수강

생들과는 달리 부분 일회만강의하는 교수들

은 지방의 분 으로 이동하여 강의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국립 앙도서 분 은국가장서의 수

장 공간 기능을 분담하고, 국가장서의 수집, 분

산 보존 활용을 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립 앙도서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능을

확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분 은 국가장서

의 수장을 해 단일 건물의 일부를 집서가

(compact shelving) 용공간으로 할당하거

나, 부지 내에 별도의 창고형 고 도서 장시

설을 구축할 수 있다(곽동철 2006, 144-148).

분 의 건립이 완공되는 시 에 국립 앙도서

의 일반장서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하여

서고에 수장하고, 향후에는납본받는 2부가운

데 1부를 소장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장서를 확

충하도록 한다.

분 의 수장 공간은 이 의 국립 앙도서

분 건립 련 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부산 역시 2006; 부산발 연구원 2008; 국립

앙도서 2006), 지역 도서 의 공간부족에

한 책으로제시되는것은옳지않다고하겠

다. 지역의공공도서 이나 학도서 등의수

장공간부족은 종별공동보존서고건립과같

은별도의방안을수립하는것이더경제 이며,

국립 앙도서 으로 하여 그 기능을 체하

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분 의 장서는 명시된 역할에 바탕을

둔 장서개발 목표에 따라 구입 등의 방법으로

독자 으로 확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를

들면, 아래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 서비스 지원센터’의 역할을

담할 경우, 다국어, 다문화 자료 형 활자

자료, 오디오북의 구입 등의 특성화된 장서개

발에 집 할 필요가 있다. 한 국립 앙도서

이 한국에 한 자료 한국인에 의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처럼 분 이 소 하는 지

역에 한 자료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자료

(Regional Materials) 장서개발에 집 할 필요

도 있다.

따라서 분 의 설립 기에는 국립 앙도서

이 이 하는 장서의 성격( 를 들어, 복본의

이 )과 납본 자료 때문에 일부 장서가 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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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그러한 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차 국립 앙도서 과는 구별되는 특

성을 지닌 국가장서로 발 시켜 나갈 수 있다.

(2) 국립 앙도서 의 직 (對) 국민

도서 서비스 강화 확

첫째, 국립 앙도서 분 은서울에만 집

되어 있던 국가장서 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확장시킴으로써, 국가 체의 문화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분 은 국가장서의

수장 공간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연구자, 학생, 기업,

시민 등으로 하여 국립 앙도서 에가지 않

고도 직 국가장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분 은 서울의 일부 지역 주민만 향유

할 수 있던 문화행사 로그램을 타 지역에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 앙도서 은

2005년에 시작된 ‘작가와 함께하는책 세상’과

같은 지식․교양 로그램을 비롯하여 도서

음악회, 강연회, 시회 등을 꾸 히 진행하고

있다. 2007년 한 해만 해도 ‘책이 있는 풍경 사

진 ’, ‘조르지오 만나보라 사진 ’, ‘책은 문화

의 꽃그 뿌리는 고서’ 등과 같은 시회를 8회

개최하 고,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을 한도서 음악회, 국립 앙도서 62주년

기념음악회, 세계 생태학 문가헬 나노르

베리호지 청강연회등다양한 로그램을개

최하 다(국립 앙도서 2008, 241-245). 그

러나 이 같은 행사는 재까지는 으로 서

울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 을 건

립하고 거기에서 순회행사 등을진행하면 서울

외 지역의 국민에게도 국립 앙도서 의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회도서 도 거의 매일 내에서 음악

회, 화상 , 강연회등다양한행사와 로그램

을진행하고있다(Library of Congress 2008a).

2007-2008년에만 해도 러시아의 Moscow Sre-

tensky 사원합창단, 체코 필하모닉 체임버 오

스트라, 웨스트사이드스토리50주년기념공연

등다채로운클래식 , 민속공연등이무료

로진행되었다(Library of Congress 2008b). 이

것은 국립도서 이 문화 체험 공간의 역할을

하는 표 인 이다.

이 같은 문화행사 로그램은국립 앙도

서 수 의 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공공도서 이 하는 역할을 행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분 의 건립은 서울에

만 집 되어 있던 이러한 “문화 체험”의 기

회를 지역에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국립 앙도서 분 은 국립 앙도서

이 구독하는 고가(高價)의 해외 상용 데이

터베이스를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자원 서비스 포인트가 될수 있다. 재 국립

앙도서 은 2007년 재 국립 앙도서 에

서 구독하고 있는 국내학회지 해외 학술 데

이터베이스를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허용하

고, 외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장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국립 앙도서 홈

페이지 2008). 물론 도서 정기이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서도 이

용할수있으나, 서비스는지역 인제한을갖고

있다. 따라서 분 은 ‘ 내 이용’이라는 구독조

건 때문에 반드시 서울의 국립 앙도서 을 방

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ProQuest Academic

Research Library, PQDD, ANSI-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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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가의 해외 웹 데이터베이스들을 서울 외

의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포

인트 역할을 함으로써, (對)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 할 수 있다.

(3) 지식격차해소를 한 국립 앙도서 의

기능 분담 특성화

국립 앙도서 분 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 서비스 지원센터’ 역할을 담함으로써

소외계층에 한 지식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재 국립 앙도서 은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를 운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서비

스하는 국의 공공, 학교, 학 특수도서

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 새터민(탈

북자), 다문화가정 등 장애인 이외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한 특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 분 이 기능을 담

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다문화 인구를 해 다양한 외국

언어 문화에 한이해 소양을가진 문

사서를 심으로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

와 유사한 수 의 장서와 로그램을 분 에

두고, 국에 산재한 이용자들 도서 을

상으로하는서비스를수행할수 있다. 한 노

인을 한 형 활자(large print) 자료, 오디오

북 등 특정한 부문이나 형태의 자료를 집 확

보 는 독자 으로 생산하고, 이를 국 으

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상호 차와 원문제공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

이 같은 기능은 분 이 주 하되 국을

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 이 소재

한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주민, 노인,

혹은 새터민 출신의 수 등에는 직 상 이

없다. 그보다는 이들을 한 국 상의 장서,

서비스 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상호 차

와 원문제공 서비스 등의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 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법 , 기능 당 성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에 따른보다 합리 이며 미래지향 인 분 을

건립하기 하여지향할바를제안하 다. 행

법 , 사회 , 문화 측면에서국립 앙도서

분 건립이필요하다고 단하지만, 이와 련

된 이 의 연구와 정책방향에서 분 을 “ 다

른 규모 공공도서 ”과 동일시하는 시각에

한 문제 을 제기하 으며, 분명 국가 표도

서 이분 차원에서담당해야할고유의기능

과역할이있음을 명확히하 다. 국립 앙도서

이 분 을 건립하는 목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가진본연의기능과역할을확고히하기

한 것이지, 공공도서 는 지역 표도서 ,

는 주제 문도서 등의 역할을 행하고자

해서는안됨을강조하 다. 한국립 앙도서

분 의 건립은 이 의 여러 연구 이해당

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균형”이라는

단순한지역안배차원의논리를연상 하는정

책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을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 앙도서 분 건립의

정책방향이 무엇보다도 국립 앙도서 이 국

가차원의 기록문화유산 보존 지식강국화를

달성하기 해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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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정립하고, 국가 체의 도서 체제 발

을 한 선도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을 맞

추어야 함을 강조하 다. 그 지향 으로는 첫

째, 국립 앙도서 분 이 국가서지센터 기능

분담, 사서교육 훈련센터의 역할 담, 국가

장서 수장 공간 제공 수집, 보존, 활용 분담

을 통한 국립 앙도서 정체성 확립 기능

의 강화를 제안하 다. 둘째, 국립 앙도서

분 이 국가장서 서비스의 이용기회 확장,

문화행사 로그램의 지역 확산, 고가의

자자원 서비스포인트화 등을 통한 국립 앙도

서 의 직 국민 서비스강화를 제안하

다. 셋째, 분 은 노인, 다문화집단 등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 서비스 지원센터로

서 국립 앙도서 의 지식격차해소 기능 분담

특성화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 앙도서 분 의 특정

한입지나건축방안, 규모, 업무내용등에 해

서는 언 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분 이 어느

곳에 어떤 조건으로 건립되든, 국가 표도서

의 분 으로서 기본 으로지향할 바를 제안하

다. 향후 다른 지면에서 국립 앙도서 분

건립과 운 에 필요한 보다 구체 ․장

기 정책방향을 분석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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